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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등 민주시민단체 

            이재명후보 지지선언

- 빛의 혁명 성과는 K-민주주의 완성  -

□ 5월23일(금)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그동안 불법적인 쿠데타에 천막농

성 등 치열하게 투쟁해 온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등 민주시민단체 7개 단체가 이

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.

□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천수 시민의시대 상임대표,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,

임상우 민청학련동지회 공동대표, 장신환 전 5·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회장, 

최병진 5·18민주화운동동지회 사무총장, 김남수 전국민주동문회 회장, 양기철 서울대

민주동문회 회장, 정영훈 촛불완성연대 대표, 김장석 법치무궁화클럽 회장 등이 참여

하였다.

□ 대표로 나선 도천수 상임대표는 “빛의혁명은 촛불혁명에 이어 유혈사태 없이 쿠데타

와 불법사태를 물리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”라

고 의미를 부여하고 “이제 선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선

택으로 K-민주주의를 완성하지 않으면 안된다”고 역설했다.

□ 특히, 고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은 “다시는 강경

대 열사가 나오는 시대가 돼서는 안된다.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함께 

만들어 가자“고 호소했다.

□  또한,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지선언과 선거에 임하는 결의를 다졌다.

  - 1. 우리는 12·3내란을 비호하는 모든 기득권과 타협 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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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- 2. 우리는 이번 선거를 시민주권의 완성과 광장의 민주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앞장서겠다. 

  - 3.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생이 숨쉬고,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.

□ 각 단체 회원 총 6,030여 명이 지지의사를 밝혔고, 향후 지지세를 확대해 나갈 계획

이며, 이후 광장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수렴, 이를 새로운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

는 유권자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.

□ 이들 지지선언에 배석한 빛의혁명 시민본부 성준후 상근부본부장은 “혹독한 겨울 찬 

바닥에서 함께 노숙하며 불법 계엄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동지들의 지지선언

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”며 “이제 11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여

러분 성원에 보답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손잡고 나갈 것”이라고 화답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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